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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에서 내린 우리는 그림처럼 예쁜 뉘하운 풍경을 

다시 한 번 천천히 둘러 보고 원래 예정대로 에멜린보르 

궁전으로 향했다. 뉘하운에서 출발해 걸어서 북쪽으로 

약 10분 거리. 구글맵을 따라 간다. 쭉 뻗은 길은 이리저

리 찾을 것도 없이 궁전으로 그대로 연결되었다. 

거의 다 와 가는데 군악대 소리가 들렸다. 앗, 놓친 줄 

알았는데 왕실 근위대가 아직 있었구나! 우리는 그 광

경을 놓칠세라 서둘러 뛰어 갔다. 커다란 아치를 통과하

자마자 넓은 광장이 나타났다. 에멜린보르 슬로츠패스

(Amalienborg Slotsplads) 광장이다. 그 광장을 가로질러 

프레데릭 5세의 동상 앞을 지나 수십 명의 근위대가 군

악대를 앞세우고 두 줄로 행진해 나오고 있었다. 높은 검

정 털모자를 쓰고 검정 상의에 코발트 블루 바지를 입은 

청년들이었다. 12시에 근위대 교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오후 2시가 넘은 시간에 행진을 하고 

나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렇게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하

다니 우리가 운이 좋은 것은 확실했다. 

둘러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모두들 광장 저 건너 동

상 앞에 서 있었고 우리는 반대 쪽 방향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퇴장하며 나가는 근위대를 가까이서 잘 볼 수 있

었다. 근위대 청년들은 자세히 보니 아주 앳되게 생겨서 

어린 소년들처럼 보였다. 군인 같지도 않고 표정도 풋풋

한데 줄을 지어 행진하는 것도 약간 삐뚤거려서 왕실을 

호위하는 근위대라기보다는‘호두까기 인형’에 나오는 

귀여운 장난감 병정들 같았다. 우리는 음악과 함께 근위

대가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오래 바라 보았다. 

에멜린보르 궁전은 팔각형 광장 주위로 4개의 똑같

이 생긴 궁전 건물이 서로 바라보며 서 있는 구조이다. 

원래는 4명의 귀족들이 살기 위해 성으로 건축했는데, 

1794년에 왕실 가족이 거주하던 크리스찬스보르 궁전

이 화재로 소실되는 바람에 왕실이 그 귀족들로부터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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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동화 속으로
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 전 4개를 모두 구입하여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4개

의 궁전은 마르가레테 여왕이 거주하는 크리스찬 XI세 

궁전, 프레데릭 왕세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프레데릭 

VIII세 궁전, 귀빈들이 오실 때 머무는 크리스찬 VII세 궁

전, 그리고 왕세자 동생 요아킴 왕자와 그 가족이 방문할 

때 머무는 크리스찬 VIII세 궁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르가레테 여왕의 궁전 로코코 스타일 정문 지붕 위에는 

덴마크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데 여왕이 출타 중이면 국

기를 내린다고 한다. 우리가 갔을 때는 여왕이 궁전에 계

신지 빨간 바탕에 하얀 십자가 모양의 덴마크 국기가 힘

차게 휘날리고 있었다. 

여왕의 궁전 앞에는 근위대 병정 두 명이 양쪽에서 문

을 지키고 있었다. 빨간 연필같이 생긴 앙증맞은 초소 앞

에서 총은 개머리 판을 땅 쪽으로 향하게 해서 손으로 짚

고 있었다. 높은 검정 털모자, 하얀 띠를 엑스자로 가로질

러 입은 단추가 많은 검정 상의, 옆에 흰 줄이 있는 코발

트 블루 바지를 입었다. 영국 버킹엄 궁전의 왕실 근위대

를 연상하게 하는 모습이라 옆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볼까 

하고 살금살금 다가갔더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손을 내

젓는다. 추운 날씨에 딱딱하게 굳어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역시 아주 앳된 얼굴의 청년들이었다. 

전체적으로 에멜린보르 궁전은 원래 왕실이 아니라 귀

족들이 살기 위해 지었던 건물이라 그런지 규모가 작고 

소박했다. 화려한 프랑스나 이탈리아 궁전들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였다. 하지만 겸손하고 우아하게 왕실의 위

엄과 절도를 잘 보여 주고 있었다. 궁전 내부는 일부 일

반에게도 오픈한다고 하는데 시간상 들어가 보지는 못 

했다. 

에멜린보르 궁전을 떠나기 전 광장 한가운데 서서 

360도로 사방을 둘러 보았다. 프레데릭 5세 동상 앞에

서 직선으로 운하가 있는 바다 쪽을 보면 에멜리헤이븐

(Amaliehaven) 이라고 부르는 왕실 정원과 함께 커다란 

분수가 있고 물길 건너 편에는 코펜하겐 오페라 하우스, 

반대편 시내 쪽으로는 일직선 상에 코펜하겐에서 가장 

큰 교회인 프레데릭스 교회가 보였다. 우리는 시내 쪽으

로 걸어 나가 프레데릭스 교회를 둘러 보고 랑에리니에 

산책로를 따라 인어공주 동상을 찾아 가기로 했다. 


